
가정예배

성경 

신 67 쉐마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기대하는 하루 

되세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가정이 되도록 

해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네가 누구냐
요한복음 1:19-2801

1

2

1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은혜의 찬양 479장)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2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송가 516장)

1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백성이 나갈 길

2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네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 왕

3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백성이 따를 길

4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후렴] 어둔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19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

언이 이러하니라

20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21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22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23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24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25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

를 베푸느냐

26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27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28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 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말씀 읽기  요한복음 1:19-28

찬양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기 전,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은 빛

에 대해 증언하러 왔다고 말합니다(7절). 저자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파견

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앞에서 행한 증언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A.D. 1세기

의 팔레스타인에서는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를 인용하며 자신은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사 40:3)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일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독자적인 종교적 권위를 갖고 있다는 가정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례를 받은 사람 대부분이 할례받은 유대인으로서 회당과 성전에서 높은 신분

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부인하면서 기름부

음 받은 자는 그들 가운데 드러나지 않은 채 존재하고 있다고 증거합니다(26절). 세례 요한은 자신은 이후 

오시는 분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27절). 이는 당시 노예가 하도록 기대되었던 

일을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며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그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만을 의식했던 것입니다.

본문 배경



1  ‘네가 누구냐’란 질문에 세례 요한은 어떻게 대답했나요? (23절)

답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대답했습니다.

해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을 보며 

어쩌면 그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세례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세례 요

한은 단호하게 자신은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도 아니라고 답합니다. 그는 메시아

가 오실 길을 예비하여 회개와 심판을 선포하는 “소리”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23절). 우리 역시 세례 

요한과 같이 겸손한 소명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2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착각했지만 정작 그는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나요? (27절)

답 자신은 주님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해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나 메시아로 생각될 만큼 추앙받았습니다. 그의 인기와 영향력은 제사장들

도 위협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는 헤롯왕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

신은 주님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27절). 당시 주인의 신발 끈을 푸는 일은 

주로 노예가 하던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 앞에 노예보다 더 낮은 사람이라고 고백한 것입

니다.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이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납작 엎드려

야 할까요? 겸손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행해야 할 최고의 덕목입니다.

말씀 관찰 

1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나 역시 그리

스도를 전하는 소리로서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할지 생각해 보고 나눠 보세요.

2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Who)인지 알아야, 앞으로 무엇(What)을 할지가 정해

집니다.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며,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하는지 가족과 나

눠 보세요.

말씀 적용 

말씀 암송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 가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말과 

행동이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

지판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정예배 기도문 

4-1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사야 40장 3절

작곡 조미진


